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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타마 교구 선교 사목 평의회 여러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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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타마 교구 

주교 따니 다이지 

 

주교님의 자문 
 

사이타마 교구는 1999년에 있었던 사제 대회에서 별지의 사이타마 교구의 전망(VISION)인 [모든 이

들, 특히 작게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 복음을]을 책정하였습니다. 이 전망은 사이타마 교구의 8개의 우

선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(별지 자료 참조) 

사이타마 교구는 이 우선과제에 10년간 힘을 기울여왔습니다만, 여기서 다시 한 번 이 우선과제에 

대해 돌이켜보고,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아가고자 합니다. 

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합니다. 

○1 2010년 6월 사이타마 교구 사목자 대회(사제, 부제, 수도자, 평신도 선교사)에서 뒤돌아보고 고쳐 

나아간다. 사목자 평의회에서 정리하고 답신을 한다. 

○2  선교 사목 평의회(신자)와 언어별 신자에 의한 반성과 수정을 실시한다.(2010년7월~2011년1월) 

○3두 개의 답신을 합쳐서, 사목자 평의회는 최종적인 [사이타마 교구의 우선과제](가칭)을 책정하고, 

2011년 6월 사목자 대회에서 주교에게 답신을 한다. 

 

거기에서, 새로운 선교 사목 평의회 위원과 언어별 신자에게 이하의 세 가지 점을 자문합니다. 

A. 비전(전망), 우선과제에 관해서 신자가 알고 있었는가? 이해하고 있었는가? 

B. 각각의 과제에 관한 성취도와 의식침투에 관한 평가 

C. 우선과제의 수정(조직수정, 새로운 과제의 추가, 전망 등)의 제안 

 

정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부탁 드립니다. 

 

- 선교사목 평의원은 본당이나 블록 회의 등에서 자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, 그것을 참고로 평

의원 개인의 생각을 모아본다. A4 용지 한 장 정도. 전원의 답신을 2011년 1월의 선교 사목 평

의회(1박2일)서 이야기를 나눈다. 

- 언어별 신자에 관해서는 , 오픈 하우스의 스텝들이 각 언어별의 신도를 2~4명 선정. 선정된 사

람은 언어별의 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며,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해본다. 전원의 답신을 

2011년 1월의 선교 사목 평의회(1박2일)에서 이야기를 나눈다. 또한, 이 자문의 각 언어의 번역

문은 7월 중 작성하여, 오픈 하ㅏ우스 스텝들이 배포한다. 

- 선교 사목 평의회의 나눔의 결과를 운영위원이 4월까지 정리해서, 주교에게 답신한다. 

 

이상 


